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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

al effectiveness and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oral health professional.

Methods : Data were obtained from a cross-sectional survey of 297 oral health professional(mean age=29.95±8.10).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recruited when they attended the dental health form in Gwangju. Organizational

culture wa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relation-oriented, innovation-oriented, hierarchy-oriented, task-oriented

culture. Self-readership consisted of five factors:  rehearsal/self-observation, self-goal establishment, self-

esteem, self-criticism, self-rewar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clude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

isfaction. The data was analys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e dominant organizational culture was rank-oriented culture. The mean score of self-readership

score was 3.51 out of a maximum 5 points.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rela-

tion-oriented culture, self-goal establishment, self-reward explained 41.9% and job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lation-oriented culture and self-esteem explained 48.6%.

Conclusions : Based on the findings,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readership was correlated with organi-

zational effective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development should be continued to develop the effec-

tive self-r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oral healthcare

professional.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3)：3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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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의료기관의 조직은 이용자들의 수준 향상과

다양화, 보험제도의 변화, 의료시장의 개방, 진료비 지

불제도변화등으로급속히변화하고있다1). 치과의료기

관 종사자들이 급변하는 병원환경에서 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와조직원의리더십이필수적인요소이다.

병원조직에서 조직문화는 의료기관의 성과지향 및 변

화적응력을위한중요한요소로인식되고있다2,3). 조직

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특별한 문제

에 접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요소이며, 지

식과 신념의 체계로서 개발될 수 있으며 조직의 성과에

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조직문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양적인면을결정하고전문적인의료서비스에대한소비

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

의 효율성 증대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4). 조직문화 유형

은연구하는학자들의관점이나분류기준에따라다양하

며, 조직문화는 그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과업

이처해있는환경에따라달라진다고할수있다5). 

리더십은 조직목표 달성과 사기 유지를 위해 구성원

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서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발전적, 혁신적인 의사결정 및 구성원의 자율

성 유도를 통해 업무의 질과 비용, 효율성 및 업무성과

향상을 이끌 수 있다6, 7). 일반적인 실무와 관련된 역량

의 향상은 자발적인 동기화가 더욱 중요하지만8), 전통

적인 리더십에 입각한 외부의 리더십은 자칫 부하의 내

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혼란을 일으켜 창의성이나 자

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9). 반면에 셀프리더십은

이상적인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지

시와 자기동기부여를 고양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영향

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며9).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셀프리더십을

이끌어내어 구성원에 대한 외부통제 대신에 내적 영향

력과 에너지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도록 하는 자율통제

방향으로 전환시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

도록해야한다10).

조직몰입이란 조직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로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얼마나 일체감을 가지

고 몰두하는지를 나타낸다. 이 등11)은 치과 보건의료기

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심과 책임감을 느낄 때

환자에게최선을다하게되며, 이는 직무와조직에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치과의료기관의 관리에

가장핵심적인문제는인적자원의관리이며, 이는 양질

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과의료의 생산성 향상에 밀접

한 영향을 미치며12), 치과의료기관 운영제도가 잘 갖추

어질수록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있다13). 즉, 치과의료기관은개인의창의성과조직

분위기의 각 세부적 특징에 대한 자기진단을 통해 업무

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14),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들의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조

직유효성을 나타내는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에 대해서

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이 인구사

회학적 특성11-21), 직무소진17), 임파워먼트11)나 이직과

의 관련성21)을 분석한 연구이며 조직문화나 셀프리더십

유형과의인과관계를살펴본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가 인지하는 조

직문화와 셀프리더십 유형을 밝히고 이들이 조직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과병의원 조직의 효율성

을증대시키는데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한다.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직문화와 셀프리

더십 유형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한 횡단면 연구이다. 2010년 6월 9일 광주광역시에 소

재하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구강보

건포럼의 실무교육에 참여한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목

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즉시회수하였다. 회수된설문은 299부(85.4%)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 2부를 제외한 297명(84.9%)을 최

종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는 남자 45

명(15.2%), 여자 252명(84.2%)의 분포를 이루었으며

평균연령은 29.95세(±8.10, 범위 20~55)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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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도구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으로 성, 연령, 근무지, 직종,

근무기간, 결혼여부를 조사하였고, 치과종사자의 조직

문화 20문항, 셀프리더십 17문항, 조직몰입 13문항, 직

무만족 11문항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3인에게 내용의 타

당도를 검증한 후, 20명의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설문내용을수정보완한후, 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직문화는 조직, 문화의 복합어로 인간의 치유발전

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는 집단의 통합된 삶의 양식이

며, 상징·언어·가정·행동의 복합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Quinn과 McGrath의 연구23)에서 제시된

경쟁가치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Kim 등24)이 개발한 도

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4개

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관계지향적, 혁신지향적, 위계지

향적, 업무지향적문화로구성하였다. 측정기준은 Lik-

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화

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는 관계지향적 문화

=0.85, 혁신지향적문화=0.84, 위계지향적문화=0.85,

업무지향적 문화=0.85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0.89로 안

정된도구로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는 자율성을 의미

하며자기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사용되는행위및인

지전략을의미한다9). 본 연구에서는 Kim2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고 요인분석 결

과 자기관찰 및 리허설, 자기목표 설정, 자기기대, 자기

비판, 자기보상요인으로분류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항상 그렇다=5

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

미한다. 연구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

bach’s α는 Kim22)의 연구에서 0.87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0.93이었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측정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지각적 판단에 의존하는 심리적 차원의 성

과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사용

하였다. 조직몰입은 Mowday 등25)이 사용한 문항을 기

초하여 김과 이10)가 이용했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고 Cronbach’s α는 0.93이었다. 직무만족은

Hackman 등26)이 사용한문항을기초하여김과이10)의

연구에서이용했던도구를이용하였고 Cronbach’s α는

0.94이었다. 

2.3.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PSS windows 19.0(SPSS Inc., USA)

을 이용하여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의 각각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조직유효성의 차이는 t-test 및 one way ANOVA 분

석후사후검정으로 Duncan의다중비교를시행하였다.

조직문화 유형, 셀프리더십 유형, 조직몰입, 직무만족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

하고,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시

행하였다.

3.1.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직문화, 셀프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정도

<Table 1>은 대상자의 조직문화, 셀프리더십과 조직

유효성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정도를 최고점수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대상자의 조직문화의 전체

평균은 3.42점으로 중등도였으며, 관계지향적 문화, 업

무지향적문화, 위계지향적문화, 혁신지향적문화의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전체평균은 3.51점

이었고 자기기대, 자기보상, 자기관찰 및 리허설, 자기

비판, 자기목표설정순으로높게나타났다. 조직몰입은

3.39점이었고직무만족은 3.52점으로나타났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유효성

<Table 2>는일반적특성에따른조직몰입과직무만족

도의차이를분석한결과이다. 조직몰입은남자가 3.71점

으로여자 3.33점보다높았으며(p＜0.001), 연령은 25세

미만군이 가장 낮아서 다른 군들과 차이가 있었다(p

＜0.001). 직종에 따라서는 치과의사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

가3.63점으로미혼자3.25점보다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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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은 남자가 3.80점으로 여자 3.47점보다 높

았고(p=0.001), 25세 미만군과 30~34세군이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p=0.001). 직종에 따라서는 치과의사

가 3.84점으로 가장 높았고(p＜0.001), 기혼자가 3.70

점으로미혼자 3.42점보다높았다(p＜0.001). 

3.3.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직문화, 셀프

리더십 및 조직유효성과의 관련성

치과병의원 종사자의 조직문화 유형, 셀프리더십 유

형,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3>와 같다. 조직문화에서 관계지향적 문화

와 혁신지향적 문화는 조직몰입과 강한 양의 관계로 나

타났고, 직무만족과도명백한양의관련성이있었다. 셀

프리더십의 5개 요인은 모두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과

유의하게양의관련성이있었다.

3.4.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4>와 <Table 5>는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미치는영향을다중회귀분석한결과이다. 

일반적 특성에서 조직몰입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난

변수인 성, 연령, 직종, 결혼여부를 더미변수로 전환하

여 통제변수로 정하고 조직문화 유형과 셀프리더십 유

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Table 4>, 연령이 높을수록(β

=0.181, p=0.013) 조직문화가 관계지향적일수록(β

=0.182, p=0.001), 셀프리더십에서 자기목표 설정(β

=0188, p=0.014), 자기보상(β=0.161, p=0.016)이 클수

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최종

Model의 설명력은 44.73%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41.9%로나타났다. 

<Table 5>는 일반적 특성에서 직무만족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던 변수인 성, 연령, 직종, 결혼여부는 더미변

수로 전환하여 통제변수로 하고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

을 독립변수로 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

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조직문화의 관계지향적

요인과 셀프리더십의 자기관찰 및 리허설 요인, 자기기

대가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지향적일수록(β

=0.256, p＜0.001), 자기관찰 및 리허설(β=0.169,

p=0.015), 자기기대(β=0.229, p＜0.001)가 클수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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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tandard deviation(range=1~5점)

Table 1. Organizational culture,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s Number of items M±SD* Cronbach’s α

Organizational culture 3.42±0.49 0.889

Relation-oriented 5 3.55±0.66 0.853

Innovation-oriented 6 3.32±0.61 0.838

Hierarchy-oriented 5 3.38±0.72 0.853

Task-oriented 4 3.45±0.67 0.850

Self-leadership 3.51±0.62 0.930

Rehearsal/self-observation 5 3.51±0.62 0.827

Self-goal establishment 3 3.42±0.70 0.820

Self-esteem 3 3.62±0.61 0.838

Self-criticism 3 3.43±0.68 0.828

Self-reward 3 3.53±0.67 0.825

Job effectiven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12 3.39±0.64 0.937

Job satisfaction 13 3.52±0.61 0.932



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51.0%

이며, 수정된설명력은 48.6%이었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직문화와 셀프리

더십 유형이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한 횡단면 연구이다.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직

문화는 관계지향적 문화가 3.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지향적 문화가 가장 높았

다고 보고한 김27)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으나 한1)의 연

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혁신지향적 문화는 김27)과 한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조직의 성과는 업무 및 혁신지향적 문화 속에서 조직유

효성이나 팀의 효과성이 나타나서 향상된다고 하였다

28). 본 연구결과에서관계지향적문화가가장높게나타

난 결과는 치과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조직이

대다수이면서 업무수행에 대한 특성이 조직원들 간에

인간적인 관계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치과의료기관의 조직성과를 높이는 방안

을 강구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시도

하는특별한전략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하였다. 

김27)은 간호조직문화는 어떻게 인식하든지 셀프리더

십을 증진하고 실무에서 셀프리더십 전략을 교육하여

스스로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병원정보화

를성공적으로이끄는원동력이된다고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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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tandard deviation

*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test at α=0.05
a, b, c 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Table 2.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subjects’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M±SD p-value M±SD p-value

Gender

Male 45(15.2) 3.71±0.54 ＜0.001* 3.80±0.51 0.001*

Female 252(84.8) 3.33±0.64 3.47±0.61

Age

＜25 102(34.3) 3.16±0.72a ＜0.001* 3.37±0.71a 0.001*

25~29 81(27.3) 3.33±0.57ab 3.49±0.55ab

30~34 38(12.8) 3.49±0.63bc 3.73±0.61b

35~39 23(7.7) 3.72±0.50c 3.53±0.53ab

≥40 53(17.8) 3.69±0.42c 3.73±0.42ab

Occupational category

Dentist 40(13.5) 3.78±0.42a ＜0.001* 3.84±0.48a ＜0.001*

Dental hygienist 179(60.3) 3.31±0.66
b

3.44±0.61b

Others 78(26.3) 3.36±0.61b 3.56±0.61b

Place of work

Dental hospital 66(22.3) 3.29±0.59 0.138 3.49±0.49 0.535

Dental clinic 230(77.7) 3.42±0.65 3.54±0.64

Marital status

Married 108(36.4) 3.63±0.56 ＜0.001* 3.70±0.51 ＜0.001*

Single 188(63.6) 3.25±0.64 3.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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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t α=0.01 

Table 3.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culture,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Male=0, Female=1, bDentist=0, Dental hygienist, Others=1, cMarried=0,  Single=1

Dependent variable : Organizational commitment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t α=0.05

Table 4.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Relation-oriented 1

2. Innovation-oriented .481** 1

3. Hierarchy-oriented .198** .467** 1

4. Task-oriented .245** .423** .602** 1

5. Rehearsal/self-observation .370** .396** .257** .260** 1

6. Self-goal establishment .293** .396** .197** .232** .668** 1

7. Self-esteem .380** .332** .216** .259** .671** .521** 1

8. Self-criticism .205** .308** .191** .190** .566** .682** .422** 1

9. Self-reward .353** .370** .240** .316** .630** .682** .534** .522** 1

10. Organizational commitment .394** .322** .106 .183** .502** .542** .482** .422** .510** 1

11. Job satisfaction .501** .394** .155** .225** .583** .512** .581** .413** .510** .639**

Variables
Model 1 Model 2

ββ t p-value ββ t p-value

Step 1 : Controlvariables

Gendera 0.014 0.196 0.779 0.041 0.651 0.515

Age 0.235 2.913 0.018* 0.181 2.513 0.013*

Job 1b -0.078 -0.761 0.373 -0.027 -0.293 0.770

Job 2b -0.131 -1.534 0.114 -0.078 -1.023 0.307

Marital statusd -0.098 -1.578 0.068 -0.078 -1.406 0.167

Step 2 : Independent variables

Relation-oriented 0.182 3.364 0.001*

Innovation-oriented 0.036 0.598 0.550

Hierarchy-oriented -0.059 -0.970 0.333

Task-oriented 0.027 0.470 0.639

Rehearsal/self observation 0.033 0.454 0.650

Self-goal establishment 0.188 2.477 0.014*

Self-esteem 0.112 1.782 0.076

Self-criticism 0.082 1.320 0.188

Self-reward 0.161 2.432 0.016*

R2(Adjust R
2
) 0.122(0.107) 0.447(0.419)

F 8.091 16.269

P ＜0.001 ＜0.001



에서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 조직유효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에서 관계지향적 문화와 혁신지향적 문화는

조직몰입과 강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고 업무중심적 문

화와도양의관계가있었다. 또한 모든조직문화유형이

직무만족과도 양의 관련성이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조

직몰입 및 직무만족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치과의료기관 경영자는 다

양한 조직문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셀프리더십을

강화할수있는전략에관심을기울여야할필요성을제

시한다. 즉, 셀프리더십향상을위하여조직차원에서교

육이나경험활동과같은기회를제공할수있어야할것

이다. 조직구성원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는 구성원 스스

로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통제이다. 통제가 어디에

서 나오든 그 효과는 전적으로 구성원 스스로의 평가와

수용여부, 그리고 의지에달려있기때문이다. 조직목표

를 구성원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행동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나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다

면이를달성하기위한노력이보다증가할것이다10).  

일반적 특성에서 조직유효성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연령, 직종, 결혼여부를더미변수로전환하여통제한후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을 독립변수로 하여 조직유효성

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은 연

령이 높고 관계지향적 문화일수록 셀프리더십에서 자기

목표설정, 자기보상이클수록높아지고, 직무만족은관

계지향적일수록, 자기관찰 및 리허설, 자기기대가 클수

록 높아지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과 김1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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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a Male=0, Female=1,  b Dentist=0,  Dental hygienist,  Others=1,  c Married=0,  Single=1

Dependent variable : Job satisfaction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t α=0.05

Variables
Model 1 Model 2

ββ t p-value ββ t p-value

Step 1 : Control variables

Gendera -0.091 0.250 0.246 -0.015 -0.246 0.806

Age -0.038 0.644 0.674 -0.068 -1.000 0.318

Job 1b -0.212 0.072 0.066 -0.116 -1.357 0.176

Job 2b -0.134 0.167 0.163 -0.040 -0.558 0.577

Marital statusc -0.150 0.035 0.031* -0.086 -1.656 0.099

Step 2 : Independent variables

Relation-oriented 0.254 5.001 ＜0.001*

Innovation-oriented 0.064 1.126 0.261

Hierarchy-oriented -0.064 -1.111 0.268

Task-oriented 0.022 0.402 0.688

Rehearsal/self-observation 0.169 2.455 0.015*

Self-goal establishment 0.084 1.171 0.243

Self-esteem 0.229 3.865 ＜0.001*

Self-criticism 0.045 0.773 0.440

Self-reward 0.086 1.384 0.167

R2(Adjust R2) 0.072(0.056) 0.510(0.486)

F 4.518 21.007

P 0.001 ＜0.001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나타내는 조직에 대한 태도는

직무가치 인식 향상이었다고 보고하면서 조직에 대한

치과위생사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는구성원들간에서로의일을인정해주고칭찬하며격

려하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와 상

응하였다. 또한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문화유형과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서도 관계지향적 문화집단이 직무만족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여본연구결과와일치하였다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의료기관의 종사자들

에게 업무자체의 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셀프리더십 함

양을 통한 자율적 통제와 인간관계가 돈독한 관계지향

적 문화가 강할수록 조직의 성과달성에 효율적인 것으

로 밝혀졌으나,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는 보건의료의 특

성에따라조직의성과를가장효율적으로높일수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모색도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라는 특정 지역 종사자만을 대

상자로 선정하였기에 치과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일반

화하기에는다소무리일수있다는한계가있다. 그러나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 유형을

측정하여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근거하여

향후에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별 특성의 차이를 감안하

여 직종별 연구진행이 필요하며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

적인연구방법도고려되어야한다고여겨진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가 인지하는 조직문화

와 셀프리더십 유형을 살펴보고,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9일 광주

광역시 구강보건포럼에 참가하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3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보

고식으로 조사하여 최종 297부(84.9%)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조직문화 20문항,

셀프리더십 17문항, 조직몰입 13문항, 직무만족 11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

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여다음과같

은결과를얻었다.

1. 대상자의 조직문화는 최고점수 5점에서 관계지향적

문화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혁신지향적 문화

3.3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셀프리더십은 자기기대

가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보상(3.53점), 리허

설, 자기관찰(3.51점), 자기비판(3.43점), 자기목표설

정(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은 3.39점, 직

무만족은 3.52점으로나타났다.

2.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고(p

＜0.001), 직종별로는 치과의사가 가장 높았고(p

＜0.001), 기혼자가미혼자보다높았다(p＜0.001). 

3.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연령이 높을

수록(β=0.181, p=0.013) 조직문화가관계지향적일수

록(β=0.182, p=0.001), 셀프리더십에서 자기목표 설

정(β=0.188, p=0.014), 자기보상(β=0.161, p=0.016)

이 클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관련요인으로 나타

났다. 최종 Model의 설명력은 44.73%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41.9%로나타났다. 

4.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관계지향적일

수록(β=0.256, p＜0.001), 자기관찰 및 리허설(β

=0.169, p=0.015), 자기기대(β=0.229, p＜0.001)가

클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

은 51.0%이며, 수정된설명력은 48.6%였다.

위의 결과를 감안하면 치과의료기관의 조직유효성을

높이기위해서는 관계지향적인 조직문화형성과, 자기관

찰, 리허설, 자기기대, 자기보상 요인의 셀프리더십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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